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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가합의한 2004년 단체교섭을 압도적 지지로 찬성해 주신 것에 대해 조합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합원총회 전에 말씀 드렸듯이 2004년 단체교섭은 노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입법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였기에 단위노사간에 그 모든 짐을 떠 안아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 여러분들이 묵묵히 지지해 주시고, 조합간부들께서 집행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라 주었기에 100%는 아니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들어서서 2번째 진행된 단체교섭이지만 매번 교섭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노사관계, 진정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올해 아쉽게도 ESOP 무상출연은 막판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위한 활동은 계속 될 것이며, 하반기에 우리사주조합 민주화 및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4년 단체교섭에서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민주화에도 조합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규제 중심의 통신정책과 불공정한 통신시장 환경에서 노동조건 개선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도 확인하였습니다.  KT는 미래로 뻗어갈 수 있는 잠재력과 충분한 성장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잘못된 통신정책과 불평등한 재벌 편향 등으로 도리어 규제를 당하는 현실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중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IT연맹을 발족한 이유는 시급하게 통신정책 개선을 위해 연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고, 이제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런 과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변화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 삶의 질과 형태가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제는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콘텐츠도 마련하고, 복지 환경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일터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를 믿고 단체교섭 전 과정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여러분과 조합간부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날씨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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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조합원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